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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  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4. 12.(일) 10:00

12·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 추진
- 희생자 유골·유류품 발견에 따라 민·관·군·경 범부처 합동 대대적 정밀 수색
- 초기 수습 미비점 보완 및 유가족 요구에 진정성 있게 대응

□ 정부는 12·29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부분 유골 및 유류품이 추가로 

발견됨에 따라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사고 현장 및 주변 지역에 대한 

대대적인 정밀 재수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 ㅇ 재수색 기간은 오는 4월 13일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되며, 투입 인력은 

민·관·군·경 합동 약 250명 규모로, 경찰 100명, 군 100명, 소방 20명, 

항철위·전남도·무안군·유가족 등 3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.

 ㅇ 재수색은 둔덕을 중심으로 공항 내부뿐만 아니라 외곽 담장 주변, 

활주로 진입 등 주변 등 공항 외부를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진행된다.

 ㅇ 특히,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민간 발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굴 

및 감식의 노하우 전수 교육을 시행하는 등 한 점의 유해나 유류품도 

빠짐없이 수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.

□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“이번 전면 재수색은 사고 당시 수습 과정에서 

부족했던 점을 철저히 보완하고, 12.29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소중한 

한 점 흔적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”라며, 

 ㅇ “민·관·군·경 범부처가 합동으로 정밀하고 투명하게 수색을 진행하여 

유가족께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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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 부서

<총괄>

국무조정실

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

책임자 사무국장 류경진 (044-200-1910)

담당자 사무관 허준녕 (044-200-2073)

담당자 사무관 김홍일 (044-200-2313)

담당 부서 경찰청 책임자 과장 이강석 (02-3150-2072)

과학수사기획과 담당자 경정 장진욱 (02-3150-2311)

담당 부서 국방부 책임자 과장 조기윤 (02-748-5760)

군수관리국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자 중령 오명진 (02-748-5765)

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장 문종민 (044-201-5452)

12.29여객기참사피해지원단 담당자 서기관 박선용 (044-201-5453)

담당 부서 전라남도 책임자 과장 최연호 (061-286-7410)

건설교통국 도로정책과 담당자 팀장 배준호 (061-286-7440)

담당 부서 전라남도 책임자 과장 고영의 (061-450-5690)

무안군 교통행정과 담당자 팀장 기경서 (061-450-5676)

담당 부서 전라남도 책임자 팀장 서윤홍 (061-860-4020)

소방본부 구조구급과 담당자 조정관 이종호 (061-860-4021)

담당 부서 한국공항공사 책임자 무안공항장 김규완 (061-455-2301)

무안공항 담당자 운영부장 박치준 (061-455-2311)


